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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트로트 여왕’ 주현미 단독 라이브 콘서트 연다
6월 22일-23일 <Pechanga 리조트 & 카지노>

트로트의 여왕 주현미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가 오는 

6월 22일 (금, 저녁 9시)과 23일 (토, 저녁 7시) 테메큘라

에 위치한 <Pechanga 리조트 & 카지노>에서 열린다.  

주현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

수이다. 1980-1990년대 김수희, 심수봉과 함께 빅 3라

고 불리며 한국 가요계를 평정했다. 

가수 경력 34년의 주현미의 히트곡은 데뷔곡인 <비내

리는 영동교>를 비롯해, <짝사랑>, <잠깐만>, <울면서 

후회하네>, <눈물의 부르스>, <신사동 그 사람>, <추

억으로 가는 당신>, <또 만났네요> 등 손으로 꼽을 수 

없을 정도이다.  수상 경력 또한 화려하다. 주현미는 골

든 디스크 대상을 비롯해 30여 개의 가수상을 석권했다.   

주현미만의 타고난 음색과 특유의 창법은 세대와 시대

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. 트로트를 모

르는 사람도,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매료시키는 것이 바

로 주현미의 힘이다. 

이번 콘서트는 그간 방송이나 공연장에서 잘 만날 수 

없던 그녀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 더욱 큰 관

심이 쏠리고 있다. 

콘서트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150달러, 110달러, 

90달러, 70달러이며, 전화 (888-810-8871)나 온라인

(www.pechanga.com), 또는 Pechanga 박스오피스에서 

직접 구매 수 있다. Pechanga 박스오피스는 수요일-일

요일,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. 

공연장인‘Pechanga 극장’은 편안하고 친밀한 콘서트 

경험을 선사한다. 1,200석을 갖춘 극장은 완벽한 최신 

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 무료 발렛 및 셀프 파킹, 무

료 카지노/리조트 셔틀 서비스, 공연장 내 위치한 고급 

및 패밀리 레스토랑, 안락한 의자와 어떤 자리에서도 공

연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닌 이곳에서 좋아하

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는 것은 다른 어떤 공연장과도 

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.

◈ <Pechanga 리조트 & 카지노> 소개

<페창가 리조트 & 카지노>는 미국 최고, 최대 규모의 

리조트/카지노 중 하나이다. USA 투데이가 선정한 미국 

최고의 카지노이자, 2002년부터 내내 AAA로부터 다이

아몬드 네 개 평가를 받고 있는 페창가 리조트 & 카지노

는 머무는 기간에 관계 없이 고객들에게 어디서도 찾을 

수 없는 휴가를 선사한다. 4,500개 이상의 인기 슬롯머

신과 테이블게임,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, 1,090

개의 객실, 레스토랑, 스파, Journey at Pechanga를 통해 

챔피언십 골프를 제공한다. Pechanga Band of Luiseño 

Indians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.  

24시간 운영되며, 21세 이상 성인만 입장할 수 있다. 

▶ 문의: (877) 711-2946, www.Pechanga.com

“본보 홈페이지가 
전면 개편됐습니다”

본보의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됐다. 

개편된 홈페이지는 PC는 물론 스마트폰, 테

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사용자 인

터페이스와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방

일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디자인 됐다.

전체적으로 가독성과 심미성을 높였으며 한 

화면에서 방문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

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개편됐다.

홈페이지에는 발행인 칼럼, 독자 칼럼 등의 

생활칼럼을 비롯해 법률, 의료 등 생활과 밀접

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칼럼, 요리, 여행, 영화 

등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컨텐츠들이 다양하

게 실렸다. 또 운세와 유머와 같이 부담없이 읽

을 수 있는 내용들도 담았다. 

커뮤니티 섹션에는 커뮤니티 소식을 비롯해 

지역 업소를 소개하는 업소탐방, 자동차를 비

롯해 중고물품 사고팔기, 구인구직, 매매/임대 

등의 안내 광고 등이 포함돼 있다.

본보 홈페이지는 앞으로도 사용의 편리성과 

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

정이다.

본보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.townnewsusa.

com이다.


